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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문계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ADHD, 우울, 불안이 인터넷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인이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

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DHD, 우울, 불안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ADHD, 우울 

및 불안은 인터넷 중독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대상은 부산지역 전문계열 12개 고등학교 학생 

1,360명이었으며, ADHD 진단척도, 아동용 우울검사, 한국판 불안 검사, 그리고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기진단검

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1,159개의 설문지가 분석되었으며, 구조방정식모형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인터넷 중독은 ADHD, 우울, 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구조모형 분석 결과, ADHD는 인터넷 중독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우울과 불안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ADHD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우울이 불안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불안은 ADHD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ADHD

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 및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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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최근 인터넷 중독률의 심화와 그로 인한 교육, 사회생활, 비행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관심들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해 인터넷을 과다사용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

의 정신적, 신체적 이상 현상을 경험하는 상태를 일컫는다(Young, 1998). 인터넷 중독은 아동과 

청소년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중독률을 

보이고 있으며(한국정보문화원, 2010),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적, 행동

적인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는 외국에 비해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이루어

져 왔다. 인터넷 중독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자존감, 충동,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 심리적 특성

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박정환 외, 2000; 이석범 외, 2001). 그 후, 인터

넷 중독은 개인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변인, 특히 가족, 

학교와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 요인들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가 함께 고찰되기 시작했다(방희정, 조아미, 2003; 이명수 외, 2001; 장재홍, 

2004). 이러한 연구 흐름에 따라 최근에는 개인, 가족,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다체계

적인 연구(김교정, 서상현, 2006; 이수진, 2008)가 주로 행해지고 있다. 

한편, 최근 인터넷 중독자들의 약 86%가 ADHD, 우울, 불안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들 변인들과 인터넷 중독과의 상호관련성을 고찰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권수경, 장은

영, 2010; 안동현, 2007; Kim et al., 2006; Ha et al., 2006, 2007; Yen et al., 2007). ADHD, 우울, 

불안과 인터넷 중독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인터넷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을 보다 심

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해진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인터

넷 중독과 이들 개별 변인들과의 관계만을 주로 살펴보았을 뿐, 인터넷 중독과 이들 세 변인들과

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개별 변인들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 또한 동일한 변인과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ADHD, 우울, 불안과 인터넷 중독과의 개별적 관계뿐만 아니라 ADHD, 우울, 불안을 동시에 

고려하여 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계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과 ADHD, 우울 및 불안과의 관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연구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과 ADHD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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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성을 보고하는 연구는 몇 개 있지만(권수경, 장은영, 2010; 위지희, 채규만, 2004; 유희정 

외, 2003), 전문계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전문계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인문계열 고등학생들의 5.6%가 

ADHD 증상을 보이는 데 비해(김경덕, 2008) 전문계열 고등학생들의 11.21%가 ADHD 증상을 

보이며(김용익 외, 2010), 전문계열 고등학생들이 인문계열 고등학생들에 비해 인터넷 중독에 빠

질 위험이 크고(김용익 외, 2010; 장명희, 2008; 진정국, 2008), 인터넷으로 인해 대인관계 및 학업

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신수정, 장윤옥, 2007). 아울러, 전문

계열 고등학생들의 경우 인문계열 고등학생들에 비해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학습 동기가 낮은 

편인데 반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취업과 진학이라는 중요한 진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기영락, 임선택, 2010; 신수정, 장윤옥, 2007; 

전미애, 임세영, 2010). 이들은 또한 대부분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를 거치는 동안 학업 성취면

에서 반복된 좌절을 경험함으로 장기간에 걸쳐 학습된 무기력감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도 상관이 있을 것이며(전미애, 임세영, 

2010), 인터넷 중독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아울러, 전문계열 고등학생들이 인문계열 고등학생

보다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을 마치는 시간이 더 빨라 인터넷을 접할 시간과 기회가 더 

많고, 학업 및 진학에 대한 학교와 가정의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다(신수정, 장윤옥,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계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ADHD, 우울, 불안이 인터넷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인이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DHD, 우울, 불안과 인

터넷 중독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ADHD, 우울 및 불안은 인터넷 중독에 어느 정도나 영향

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인터넷 중독과 ADHD와의 관계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임상

적 특징으로 하는 일련의 행동들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과거 

ADHD는 아동기 특유의 장애로 청소년기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성인기에 이르면 약해지는 것으

로 인식되어 왔으나(Barkely, 2006), 여러 종단 연구를 통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평생장애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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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다(Chao et al., 2008; Mannuzza & Klein, 2000). 

ADHD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선행연구들은 ADHD 증상에 근거하여 인터

넷 중독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즉, 많은 연구들이 ADHD 증상 중 하나인 과잉행동 및 

충동성으로 인한 통제 능력의 결핍이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지 못해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본다(Ko et al., 2008; Rubia et al., 2005; Yoo et al., 2004). ADHD는 또한 낮은 

중추신경계의 흥분도를 높이기 위해 과잉행동을 통해 이를 보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Talbott, 

1994), 이러한 과잉행동 대신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인터넷에 몰입할 가능성이 있다(Yen et al., 

2009). Yoo 외(2004)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거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ADHD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보상적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

에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해 볼 때, ADHD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

성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ADHD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가 고찰될 필요가 있다.

2. 인터넷 중독과 우울과의 관계

인터넷 중독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보고하는 선행연구들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권수경와 장은영(2010)은 우울장애가 의심되는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을 예측하는 데 우울이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박경애 외(2009), Kim 외(2006), Ohayon와 Hong(2006)은 청소년들에게

서 우울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되어 있고, Ha 외(2007)는 우울이 인터넷 중독을 일으키는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회피

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을 찾게 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 받는 정서적인 지지로 안정을 누리려는 

경향이 있다(Ha et al., 2006; Rotunda et al., 2003). 

한편, Kraut 외(1998)는 2년에 걸친 종단 연구를 통해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할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우울해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들도 우울이 사회적 고립

을 유도하고, 사회적 고립은 익명성을 가진 인터넷에 의존하게 만드는 촉매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울을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하고 있다(김재엽 외, 2008; 오원옥 2007; 전

영자, 서근영, 2006; Lee et al., 2004). 

그러나 우울은 인터넷 중독과 상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김윤희, 2006; 김종

원, 조옥귀, 2002). 박선희(2007)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를 실시했지만, 우울은 인터

넷 사용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2008)의 연구 역시 우울은 인터넷 중독성향

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우울과 인터넷 중독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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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기여하

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인터넷 중독과 불안과의 관계

불안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련성을 보고하는 선행연구들 또한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수정 외(2007)와 권수경과 장은영(2010)은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의 불안(대인불안 포함)이 높을

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불안 수준이 높을 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이 

증가하였고(Shepherd & Eddmann, 2005), 불안이 높은 경우 인터넷을 과다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

다(김준수 외, 2004; 이석범 외, 2001). 일반적으로, 학업이나 대인관계 등에서 사회적 위축이나 불안

을 경험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고,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가상의 자기(self)를 통해 현실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을 경험하면서 

사이버 세계에 몰두한다(소현하, 한유진, 2010; Rotunda et al., 2003; Tokunaga & Rains, 2010). 

한편, 불안이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의 인터넷 사용이 불안을 증가시킨

다는 주장도 있다(권선중 외, 2005). 인터넷상에서의 가상의 자기와 현실에서의 실제 자기 사이

에 차이가 클수록 불안이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한 불안은 불면증, 소화장애와 같은 신체적 증상

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성문과 조은실(2005)은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가상세계에서 

대인관계 접촉이 더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현실에서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불안

을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불안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

넷 중독을 예측하지 못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이수진, 2008; Ko et al., 2008, Yen et al., 2007). 따라

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안과 인터넷과의 관련성이 고찰될 필요가 있다. 

4. ADHD, 우울, 불안과의 상호 관련성

ADHD를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ADHD가 종종 여러 가지 공존장애의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연구들은 ADHD가 반항장애와 같은 외재적 장애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적 장애를 함께 보일 위험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울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된 아동들 중 약 70%가 ADHD와 공존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받

았고(Biederman et al., 1995; Spencer et al., 2000), Angold와 Costello(1993)은 우울을 가지고 있

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우울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서 ADHD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발견하

였다. ADHD 아동 중 18%〜70%가(Ostrander & Herman, 2006), 성인 ADHD의 경우 약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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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가(Choa et al., 2008) 주요 우울장애를 포함하여 기분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우울을 가진 ADHD의 경우 더 많은 주의력 문제(Hurtig et al., 2007)와 낮은 자존감, 낮은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을 보였다(신민영 외, 2005; Slomkowski et al., 1995). 

아울러, 우울장애의 경우 단일장애가 아닌 이질적인 증상들을 포함하는 증후군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Koenig et al., 1993). 이러한 주장은 우울장애자에게서 우울 증상 외에 

불안, 신체화, 분노, 공포증이 동반되는 것이 확인됨으로서(조현주 외, 2007; Halbreich & Kahn, 

2006) 지지받고 있긴 하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ADHD은 불안장애와도 유사한 공존률을 보이고 있다. 불안장애를 가진 아동의 약 25%가 

ADHD 진단기준을 충족시켰다(Strauss et al., 1988). 비슷하게, ADHD 아동의 25%〜35%가 불

안장애 진단기준을 충족했으며(Masi et al., 2006; MTA Cooperative Group, 2000), 성인 ADHD

의 경우 약 32%의 공존률을 나타냈다(Murphy & Barkely, 1996). 또한 ADHD 아동의 약 30%에

서 한 가지 이상의 불안장애가 발견되었고(Biederman et al., 1992; Wilens et al., 2002), 공황장애

를 가진 성인의 23.5%가 어릴 적에 ADHD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ones et 

al., 2000). ADHD가 불안장애와 공존하는 경우 작동기억(Tannock et al., 1995)이나 실행기능

(Carlson & Mann, 2002)에서 더 현격한 손상을 보였고, ADHD나 불안장애만 가지고 있을 때보

다 더 심각한 수준의 ADHD 증상을 나타냈다(Hommerness et al., 2010).    

이러한 정서적 증상들과 ADHD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ADHD와 우울 및 불안이 서로 공유하는 공통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한 장애가 다른 장

애를 불러일으키는 위험인자이거나, 한 장애가 다른 장애의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의 한 형태일 

수도 있으며, 서로 유전적인 관계없이 나타나는 별개의 장애일 수 있다(Perrin & Last, 1996). 따

라서 ADHD와 우울 및 불안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ADHD와 우울, 불안과의 상호 관련성 및 인과관계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5. 인터넷 중독과 ADHD, 우울, 불안과의 상호 관련성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ADHD, 우울, 불안, 인터넷 중독의 네 가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선

행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네 변인들 중 세 가지 이상의 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ADHD, 우울, 사회적 불안, 그

리고 적대감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본 Yen 외(2007)는 ADHD와 우울이 인터넷 중독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Ko 외(2008)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ADHD, 우울, 사회적 공포와 인터넷 

중독 간 관계를 살펴본 후 ADHD와 우울과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Yen 외(2007)과 Ko 외(2008) 연구는 ADHD를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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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으로 지목하였다. 국내의 경우, 인터넷 중독과 우울, 불안 및 대인회피성향과의 연관성을 살

펴본 김준수 외(2004)는 불안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을 우울에 비해 5배 정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ADHD, 우울 및 불안은 인터넷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게 다

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들 변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는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ADHD, 우

울, 불안, 인터넷 사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전문계열 12개 고등학교의 1, 2, 3학년 1,36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

며, 배포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한 1,159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

상은 남학생이 63.07%(731명), 여학생이 36.93%(428명)을 차지하였고, 학년별로는 1학년 

29.16%(338명), 2학년 38.22%(443명), 3학년 32.62%(378명)로 나타났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25～30분이었다. 설문 실시 전에 연구 목적 및 설문지 사용 

목적, 그리고 설문 절차와 설문 중 유의사항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었다. 그 후, 학생

들은 인구학적 정보를 묻는 문항과 ADHD 진단척도, 우울검사, 불안 검사,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K-척도)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2. 측정도구

1) ADHD 진단척도

ADHD 진단척도는 DSM-IV(APA, 1994)에 규정된 진단척도를 위지희, 채규만(2004)이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형식의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6개월간 

자신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질문지는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가끔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 항상 그렇다: 3점)로 점수화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는 ADHD를 두 가지 하위요인, 즉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충동으로 분류하고, 해당 요인에 속하

는 항목을 합산하는 항목묶기(item parceling)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주의력 결핍과 과

잉행동․충동의 각 요인별 하위문항의 점수합이 클수록 해당 요인의 증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한편, 본 척도는 DSM-IV 진단기준을 바탕으로 질문지가 구성되었으나 진단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ADHD로 진단내리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ADHD의 하위유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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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ADHD 성향이나 증상’이 있는 청소년으로 볼 수 있다. 위지희, 채규

만(2004)이 밝힌 ADHD 진단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주의

력 결핍 Cronbach's 는 .85, 과잉행동․충동 Cronbach's 는 .89, 전체 Cronbach's 는 .91이었

다.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계수는 <표 1>과 같다.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
주의력 결핍 1, 2, 3, 4, 5, 6, 7, 8, 9 9 .85

과잉행동․충동성 10, 11, 12, 13, 14, 15, 16, 17, 18 9 .89

전체 18 .91

<표 1> DSM-Ⅳ 규정 ADHD 진단척도

2) 아동용 우울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청소년이 보이는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Kovacs(1981)이 개발하고 한유진

(1993)이 번안․사용한 한국형 아동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7~17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여러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CDI는 성인용 우울검사인 BDI(Beck Depression Inventory)(Beck, 1967)보다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는 데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성웅 외, 2001). 

이 척도는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의 5가지 하위요인, 자기보고

식의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울 증상의 심한 정도를 기술하는 3문장 중 적합한 1가지

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은 1~3점까지(예: (1) 나는 가끔 슬프다, (2) 나는 자주 슬프다, 

(3) 나는 항상 슬프다) 분포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검사 

신뢰도(Cronbach's )는 한유진(1993)의 연구의 경우 .81,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계수는 <표 2>와 같다.

하위 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
우울정서

- 우울한 기분, 외로움
1, 8*, 10*, 20, 24* 5 .59

행동장애

- 공격성 행동, 대인관계 장애
3, 9, 11*, 13*, 15*, 26, 27 7 .44

흥미상실

- 일상에서의 흥미나 즐거움 상실
2*, 4, 12, 21*, 22, 23, 25* 7 .62

자기비하

- 무가치감이나 부정적인 자아상
5*, 6, 7*, 14 4 .45

생리적 증상

- 불면, 식욕감퇴, 피로감
16*, 17, 18*, 19 4 .36

전 체 27 .82

* 역코딩함

<표 2> 아동용 우울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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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판 불안 검사(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이 척도는 Reynolds와 Richmond(1985)가 개발한 소아용 발현 불안척도를 최진숙, 조수철

(1990)이 번안하여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자기보고식 척도다. 이 척도

는 지능이 낮은 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고등학교 학생 모두 사용 가능하다. 이 척도는 또한 

검사의 타당성을 고려한 9개의 허구 문항과 28개의 불안 문항의 총 37문항, “예”(1점)나 “아니

오”(0점)의 2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허구척도를 제외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진숙, 조수철(1990)의 연구에서 RCMAS의 검사-재검사신뢰도는 .79, 

반분신뢰도계수는 .86으로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최진숙, 조수철, 1990).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3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계수는 <표 3>과 같다.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
생리적인 불안

- 수면장애, 메스꺼움, 피로와 같은 불안의 

신체적인 징후와 관련

1, 5, 9, 13, 17, 

19, 21, 25, 29, 33
10 .67

걱정/예민함

- 막연한 것에 대한 강박적 걱정 또는 상처받

거나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2, 6, 7, 10, 14, 

18, 22, 26, 30, 

34, 37

11 .80

사회적 관심/집중

-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에 대한 걱

정(관심)이나 집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3, 11, 15, 23, 27, 

31, 35
7 .70

허구

- 검사의 타당도를 위해 구성

4, 8, 12, 16, 20, 

24, 28, 32, 36
9 .73

전 체 37 .83

<표 3> 불안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4)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K-척도)

한국형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는 김청택 외(2003)가 개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실정

에 맞게 만든 자기보고식 진단척도다. 이 척도는 7개 하위요인, 4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1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3점)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4> 참고). 

일반적으로, 총점 160점 중에서 108점 이상이거나, 하위요인 중 일상생활 장애에서 26점 이상

이면서 동시에 금단에서 18점 이상이고 내성에서 17점 이상인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정의

한다. 총점이 95점 이상이거나, 하위요인 중 일상생활 장애에서 23점 이상이거나 금단에서 16점 

이상이거나, 내성에서 15점 이상인 경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으로 정의하며, 총점이 95점 이

하를 ‘일반 사용자군’으로 정의한다.    

김청택 외(2003)가 보고한 문항전체 신뢰도(Cronbach's )는 .96,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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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계수는 <표 4>와 같다. 

하위 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
일상생활 장애 1~9 9 .85

현실구분 장애 10~12 3 .84

긍정적 기대 13~18 6 .88

금단 19~24 6 .85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25~29 5 .83

일탈행동 30~35 6 .79

내성 36~40 5 .84

전 체 40 .95

<표 4> 한국형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K-척도)

 

한편, 자료 분석 결과, 본 연구 대상자 중 고위험 사용자군에 속하는 학생은 5명(0.52%), 잠재

적 위험 사용자군은 42명(3.9%), 그리고 일반 사용자군은 1,112명(95.94%)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ADHD, 우울, 불안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이용하였으며, 다변량 잠재변수 분석기

법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측정방법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항목을 합산하거나 평균하는 

항목묶기(item parceling)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하위 차원의 총합을 지표변

수로 사용하면 모형에서 측정변수의 수를 줄여 추정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묶기의 장점

(Bandalos & Finney, 2001)을 바탕으로 측정모델 및 연구모델 검정 시 각 하위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합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항목묶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성개념에 대한 단일차원성이 전제되어야 한다(Bandalos,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목묶기 실시 전에 각 연구요인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그 요인들이 단일차원성을 비롯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각 요인들별 단일차원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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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하위 요인 문항 수 Cronbach's 

인터넷 중독

일상생활 장애(LA_F1) 9

.89

현실구분 장애(LA_F2) 3

긍정적 기대(LA_F3) 6

금단(LA_F4) 6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LA_F5) 5

일탈행동(LA_F6) 6

내성(LA_F7) 5

ADHD
주의력 결핍(AD_F1) 9

.73
과잉행동·충동성(AD_F2) 9

우울 

우울정서(DEP_F1) 5

.80

행동장애(DEP_F2) 7

흥미상실(DEP_F3) 7

자기비하(DEP_F4) 4

생리적 증상(DEP_F5) 4

불안

생리적인 불안(ANX_F1) 10

.80
걱정·예민함(ANX_F2) 11

사회적 관심·집중(ANX_F3) 7

허구(ANX_F4) 9

<표 5> 측정항목 신뢰도 분석결과

 

4.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3개의 잠재변수(ADHD, 우울, 불

안)를 선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울과 불안이 ADHD의 

2차적 결과인지, 그 역방향인지에 대한 일관된 결과들이 없다. 즉, 우울과 불안이 높은 아동이 

ADHD 증상을 보고하거나 ADHD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Spencer et al., 

2000; Strauss et al., 1988)도 있고, 불안에 의해 ADHD 증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

(Hommerness et al., 2010)도 있어 우울이나 불안이 반드시 ADHD의 2차적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ADHD가 우울이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지만 우울이나 불안으로 인해 

ADHD가 유발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터해, 연구자들이 잠정적으로 설

정한 ADHD, 우울, 불안과 인터넷 중독과의 구조적 관계를 모형화하면 [그림 1]과 같다. 

                                                              +: 정적 상관을 의미함

[그림 1] 구조방정식 연구이론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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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된 ADHD, 우울, 불안의 잠재변인들

과 문항별 구체적인 기술통계량은 <표 6>과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수집된 자

료의 정규성 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변수의 요인별 상관계수와 하위요인별 기술통계치를 

검토하였다. <표 6>을 보면, 평균은 1.52~11.78, 표준편차는 1.64~5.47, 왜도는 절대값 .07~1.09, 

첨도는 절대값 .02~1.02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왜도가 2보다 작고, 첨도가 7보다 작으면 추

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Curran, Wast, & Finch, 1996)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

식 모형검증을 위한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인 하위 요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인터넷

중독

일상생활 장애(LA_F1) 10.61  5.38 -0.07 -0.19 

현실구분 장애(LA_F2)  1.52  1.81  1.09  0.80 

긍정적 기대(LA_F3)  6.38  4.21  0.33 -0.20 

금단(LA_F4)  5.62  3.92  0.47 -0.02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LA_F5)  4.98  3.24  0.40 -0.05 

일탈행동(LA_F6)  4.96  3.61  0.45  0.06 

내성(LA_F7)  5.60  3.61  0.21 -0.42 

전체 39.66 20.70  0.15  0.04 

ADHD

주의력결핍(AD_F1) 10.09  5.22  0.21 -0.09 

과잉행동·충동성(AD_F2)  6.90  5.47  0.97  0.95 

전체 16.94  9.49  0.53  0.32 

우울 

우울정서(DEP_F1)  7.79  1.99  0.71  0.14 

행동장애(DEP_F2) 11.56  2.10  0.41  0.03 

흥미상실(DEP_F3) 11.78  2.51  0.27  0.01 

자기비하(DEP_F4)  6.37  1.64  0.52 -0.21 

생리적 증상(DEP_F5)  6.67  1.69  0.33 -0.39 

전체 42.33  9.36 -0.65  2.00 

불안

생리적인 불안(ANX_F1)  3.71  2.31  0.39 -0.38 

걱정·예민함(ANX_F2)  5.31  3.02 -0.07 -1.02 

사회적 관심·집중(ANX_F3)  2.78  2.01  0.40 -0.80 

허구(ANX_F4)  5.81  2.35 -0.38 -0.72 

전체 11.48  6.26  0.18 -0.54

<표 6> 문항별 기술통계량

2. 측정모형 검증

모형검증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된 ADHD, 우울, 불안의 변

인들이 이론적·경험적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인터넷 중독은 일상생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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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현실구분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 ADHD는 주의

력결핍, 과잉행동․충동성, 우울은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 불안은 

생리적인 불안, 걱정·예민함, 사회적 관심·집중, 허구의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었다(<표 7> 참조). 

요인 하위 요인 추정치 표준오차 t

인터넷

중독

일상생활 장애(LA_F1) 4.01 0.14 27.84

현실구분 장애(LA_F2) 1.10 0.05 21.67 

긍정적 기대(LA_F3) 3.23 0.11 29.49

금단(LA_F4) 3.30 0.10 33.24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LA_F5) 2.18 0.09 24.04

일탈행동(LA_F6) 2.67 0.10 27.96

내성(LA_F7) 2.84 0.09 30.14

ADHD
주의력결핍(AD_F1) 4.22 0.17 25.38

과잉행동·충동성(AD_F2) 3.71 0.17 21.77

우울 

우울정서(DEP_F1) 1.47 0.06 26.09

행동장애(DEP_F2) 1.50 0.06 24.60

흥미상실(DEP_F3) 1.71 0.07 23.72

자기비하(DEP_F4) 1.14 0.05 24.63

생리적 증상(DEP_F5) 0.88 0.05 17.13

불안

생리적인 불안(ANX_F1) 1.69 0.07 26.21

걱정·예민함(ANX_F2) 2.23 0.08 26.38

사회적 관심·집중(ANX_F3) 1.55 0.06 27.86

허구(ANX_F4) -0.19 0.08 -2.37

<표 7>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과요인들의 측정모형에 대한 추정결과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의 적합성 지수 중   검증값은 표본크기에 

민감한 문제가 있어(Kline, 2005), 그 수치 외에 RMSEA, NNFI, CFI, SRMR 적합성 지수를 이용

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RMSEA는 0에 가까우면 완벽한 적합도를 나타내고, .05 이하

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 .10 이하면 보통 적합도로 볼 수 있다. NNFI는 

.95 이상이면 모형이 적합하며, CFI는 .90 이상, 그리고 SRMR은 .10보다 작으면 모형의 적합성

이 좋다고 평가된다(Kline, 2005).

측정모형의 모형부합지수는   = 1028.91, df = 129, p = .000, RMSEA = .081, NNFI = .95, 

CFI = .95, 그리고 SRMR = .05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려고 하는 

인터넷 중독 측정모형은 좋은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검증되었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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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측정 모형의 표준화경로계수

3. 상관관계 분석

인터넷 중독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 중독 7개 항목, ADHD 3개 

항목, 우울 5개 항목, 불안 4개 항목을 변인별로 합산하여 상관관계를 검증(Pearson’s 

correlation)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인터넷 중독 ADHD 우울증 불안

인터넷 중독 1

ADHD .457** 1

우울 .201** .256** 1

불안 .328** .427** .453** 1

** p < .01

<표 8>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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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인터넷 중독 7개 항목과 불안 3개 항목들의 총합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이 있으며, 인터넷 중독 7개 항목과 우울 5개 항목들의 총합들 간에는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지

는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인터넷 중독과 ADHD 2개 항목들의 총합들 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과 ADHD, 우울, 불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영향의 경로가 어떠한지를 검정해 볼 필요가 있다.

4.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는 전문계열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위해 LISREL 8.54 프로그램을 이용한 측정모형에서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위하여 포함시킨 불안

에서의 ‘허구’ 변인을 제외하고 ADHD, 우울, 불안, 인터넷 중독 간에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

였다. 모델 추정을 위해 모든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요인 적재치를 계

산하는 방법인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Listwise방식을 택하여 결측치가 있는 사례는 계산

에서 제외하였다. 

이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하여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성 검증과 마찬가지로 모형의 적합성 

지수 중   검증 값은 표본크기에 민감함 문제점이 있어(Kline, 2005), 그 수치 외에 RMSEA, 

NNFI, CFI, SRMR 적합성 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모형 적합도 지수별 

적합기준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치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산출된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9>와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은 모든 지표항목에서 적합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적합도 

지수  df p RMSEA NNFI CFI SRMR

값 280.01 113 .000 .069 .97 .97 .048

<표 9>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산출 결과

적합도가 검증된 구조계수에 대한 추정치 결과와 구조모형은 <표 10>,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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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하위요인 추정치 표준오차 t

인터넷

중독

일상생활 장애(LA_F1) 4.01 

현실구분 장애(LA_F2) 1.10 0.10 11.60 

긍정적 기대(LA_F3) 3.23 0.22 14.87

금단(LA_F4) 3.30 0.20 16.20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LA_F5) 2.18 0.17 12.65

일탈행동(LA_F6) 2.67 0.19 14.28

내성(LA_F7) 2.84 0.19 15.11

ADHD
주의력 결핍(AD_F1) 4.23 

과잉행동·충동성(AD_F2) 3.71 0.37 9.89

우울 

우울정서(DEP_F1) 1.47 0.10 15.13

행동장애(DEP_F2) 1.50 0.11 14.25

흥미상실(DEP_F3) 1.71 0.12 13.75

자기비하(DEP_F4) 1.14 0.08 14.28

생리적 증상(DEP_F5) 0.88 0.09 9.93

불안

생리적인 불안(ANX_F1) 1.69 

걱정·예민함(ANX_F2) 2.22 0.17 12.75

사회적 관심·집중(ANX_F3) 1.55 0.12 13.15

<표 10>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과요인들의 구조모형에 대한 추정결과

[그림 3] 구조모형의 표준화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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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경로계수는 회귀분석의 표준화 회귀계수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 값을 통해 잠재변수 

간 경로의 상대적 효과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경로계수 추정치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참조).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t

우울 → 불안 0.67 0.07 10.16

우울 → ADHD 0.09 0.09 0.97

불안 → ADHD 0.54 0.10 5.44

ADHD → 인터넷 중독 0.49 0.09 5.29

우울 → 인터넷 중독 0.04 0.08 0.45

불안 → 인터넷 중독 0.08 0.10 0.81

<표 11> 구조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

첫째, 우울 → 불안에 대한 경로계수는 0.67(t = 10.16,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보였다. 이는 우울이 높을수록 불안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우울 → ADHD에 대한 경로계수는 0.09(t = 0.97, p > .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우울이 ADHD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불안 → ADHD에 대한 경로계수는 0.54(t = 5.44,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보였다. 이는 불안이 높을수록 ADHD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넷째, ADHD → 인터넷 중독에 대한 경로계수는 0.49(t = 5.29,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ADHD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섯째, 우울 → 인터넷 중독에 대한 경로계수는 0.04(t = 0.45, p > .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불안 → 인터넷 중독에 대한 경로계수도 0.08(t = 0.81, p > .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불안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변인들 간에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표 12> 참조). 간접효과는 외

생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효과와 매개변인이 내생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곱한 값을 두 변인

의 간접효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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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인터넷 중독 ← 우울 0.26 0.04 0.22

ADHD ← 우울 0.45 0.09 0.36

불안 ← 우울 0.67 0.67 0.00

인터넷 중독 ← 불안 0.34 0.08 0.26

ADHD ← 불안 0.54 0.54 0.00

인터넷 중독 ← ADHD 0.49 0.49 0.00

<표 12> 변수 간 직·간접 효과

<표 12>를 보면, 우울이 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 불안이 ADHD에 미치는 직접효과, ADHD

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직접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표 12>의 결과는 또

한 우울이 인터넷 중독과 ADHD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불안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간접효과

가 직접효과에 비해 큼을 보여준다.

Ⅴ.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전문계열 고등학생들의 ADHD, 우울, 불안,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ADHD, 우울, 불안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 ADHD, 우울, 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중독과 ADHD, 

우울, 불안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인터넷 중독과 ADHD 간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 결과들(유희정 외, 2003; 위지희, 채규만, 2004; Ha et al., 2006; Ko et 

al., 2008; Yen et al., 2007, 2009), 우울과 인터넷 중독 간의 상관을 보고한 연구 결과들(박경애 

외, 2009; Ha et al., 2006; Kim et al., 2006; Lee et al., 2004; Ohayon & Hong, 2006), 그리고 

불안과 인터넷 중독 간의 상관을 보고한 연구 결과들(김준수 외, 2004; 이석범 외, 2001; 

Shepherd & Eddmann, 2005; Whang et al., 2003)을 지지하였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ADHD, 우울, 불안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ADHD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ADHD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DHD 증상을 많이 보이는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 위험

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유희정 외, 2003; 위지희, 채규만, 2004; Ha et al., 2006; Ko et al., 2008; 

Yen et al., 2007, 2009)과 일치한다. 이는 ADHD 증상을 지닌 청소년들의 경우 과잉행동․충동성

으로 인한 통제능력 결핍으로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기 어렵고, 한 곳에 오래 집중하기 어려우며,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이 주어지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각성된 상태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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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인터넷을 자신들의 욕구 충족과 학교 등에서 겪는 스트레스 해소에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우울은 인터넷 중독과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으나 인터넷 중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우울은 불안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주장한 선행연구 결과들(Ha et al., 2006, 2007; Ko et 

al., 2007)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 반면, 우울이 인터넷 중독과 상관이 낮으며 직접적인 영향력

을 미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김윤희, 2006; 김종원, 조옥귀, 2002)을 지지하고 있다.  

넷째, 불안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불안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경우 불안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김준수 외, 2004; 이석범 외, 2001; Shepherd & Edelmann, 2005)과

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즉, 본 연구 결과는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은 증가하고,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불안이 높은 경우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하지 못하였다.  

한편, 우울과 불안, ADHD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우울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불안은 ADHD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ADHD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특성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 우울이 불안을 일으키고, 다시 불

안이 ADHD 증상에 영향을 주며, ADHD가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ADHD로 나타나, ADHD가 인터넷 중독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는 ADHD와 우울, 불안 중 ADHD가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데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한 Ko 외(2008)과 Yen 외(200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불안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0.26)가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간접

적인 효과(0.22)보다 높게 나타나, 불안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을 우울에 비해 5배 정도 더 잘 예

측할 수 있다고 보고한 김준수 외(2004)의 연구와 동일한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불안이 우울보다 인터넷 중독에 더 높은 영향(이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준수 외

(2004)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인터넷 중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 중독자들이 경험

하는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요인보다 ADHD가 인터넷 중독을 더 잘 설명해 줌을 알 수 있

다. 즉, 통제능력의 결핍으로 인터넷 사용 조절이 어렵고, 빠르고 신속한 반응을 보이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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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자신의 각성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ADHD의 특성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요인보다 인터넷 중독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또한 우울이나 불안이 ADHD를 통해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다시 말해서, ADHD가 심리적 요인보다 인터넷 중독을 더 잘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심리적 요인이 ADHD 증상에 영향을 미쳐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

해 ADHD를 가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우울 및 불안의 영향을 이해하

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인터넷 중독 또는 과다 사용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예방교육과 심리

사회적 개입 시 ADHD, 우울 및 불안을 동시에 고려하되 ADHD 증상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

와 함께 이들 요인들을 고려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해 준다. 왜냐하면 ADHD, 우울 및 불안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차단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으로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

과 친구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여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의 정서적 지지 및 관심과 더불어, ADHD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 중 우울과 불안을 함께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 위험에 놓여 있지는 않는지

를 면밀히 살펴보아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ADHD에 대한 DSM-Ⅳ의 정확한 진단절차 없이 자기보고식 자료에 근

거하여 ADHD을 확인한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ADHD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근거하

여 ADHD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울 및 불안 검사지의 경우도 자기

보고식 진단지를 활용하여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검사들을 우울과 불안의 임상적 진단으로 활

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진단기준에 따라 정의되고,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을 통해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은 부산지역 전문계열 고등학생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전문계열 고등학생의 경우 인터넷 중독 위험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

지만, 이들의 생활환경, 특히 교육환경, 컴퓨터 사용 시간, 여가 활동 등이 인문계열 고등학생과 

많이 다르다. 이로 인해 이들이 느끼는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 역시 인문계열 고등학생

들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그 차이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ADHD가 전문계열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문계열 고등학생의 경우 대체적으로 성적이 낮은 중학생들이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에 학습의욕과 성취동기가 낮고, 중도 탈락자가 많으며, 직업

에 대한 흥미를 갖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진학한 학생들마저도 학교에 대한 자긍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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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을 주고 있다(전미애, 임세영, 2010). 이러한 낮은 학업동기나 낮은 자존감, 학습된 무기력 

등이 우울이나 불안, ADHD를 매개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

라서 향후 학업동기나 자존감과 같은 요인들과 ADHD, 우울, 불안 등이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에 어떠한 경로로,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인터넷 중독을 위한 성공적인 개입을 위해 ADHD, 우울, 불안과 같은 공존장

애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자들에게 있어 공존장애의 여부

에 대한 확인 및 진단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 중독이 다른 장애들과 함께 공존

하는 경우 순수한 형태의 인터넷 중독과는 별개로 분류해서 진단해야 하며, 개입 및 치료까지도 

달리 접근해야 한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Ha et al., 2006; Ko et al., 2008; Yen 

et al., 2007), ADHD가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전문계 고등학

생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해 ADHD, 우울, 불안과의 공존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우울이나 불안이 ADHD 증상에 영향을 미쳐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울이나 불안을 ADHD의 2차적인 증상으로 설

명하는 연구들도 있어(Chao et al., 2008; Fones et al., 2000) ADHD 증상이 우울이나 불안을 일

으켜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DHD와 우울 및 불안과의 상호관련성

과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

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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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Depression, and Anxiety on Internet Addiction among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eak-Zoon Roh*, Dong Hun Lee**, Insuk Kim***, Yeon Joo S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depression, and anxiety on internet addiction among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For this study, self-reports data from 1,360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of Busan 

metropolitan city were coll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DHD, depression, 

and anxiety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ernet addiction.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how that ADHD did directly affect to internet addiction, while depression and anxiety 

did not directly affect to internet addiction. Nevertheless, depression and anxiety did indirectly 

affect to internet addiction. Specifically, depression did strongly affect to anxiety, then anxiety 

to ADHD, and finally ADHD to internet addiction in order. Based on the results, findings 

and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internet addiction, depression,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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